B4993      일하기 좋아하는 국민, 놀기 좋아하는 국민      19-03-19

미국에서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도로가 한산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도로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6명 이상을 태운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식 다이아몬드 차선도 주말에만 시행됩니다.  즉 미국민들은 휴일에 주로 나 돌아다니지 않고 한국민들은 휴일에 집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해서 휴일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는 분들이 많아 그런 형상이 야기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변이나 명승지 등에 인파가 몰리는 걸 보면 역시 한국인들은 놀기를 미국인들보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국에 가 보거나  미국에 있는 한인 밀집 지역 또는 브라질의 도시에는 노래방이 많이 있습니다. 가무를 좋아하고 회식을 즐기는 한인들은 1차로도 부족하여 2차, 3차의 음주 단계를 거침으로써  “참 잘 놀았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논다는 것이 뭐입니까? 고된 일로 지친 심신을 조용히 달래주는 과정을 뜻합니까? 아니면 마구 흔들어 대서 신나게 심신을 사용하는 것이 논다는 것입니까? 휴가에서 돌아온 직장 동료들이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더 피곤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심신의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너무 낮아져서 재충전하는 것이 휴가나 쉬는 목적이 아닐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두뇌를 주로 이용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심히 사용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배터리를 재충전시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 까요? 저는 미국인들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휴가를 다 쓰지 않고 휴가일을 회사에 돌려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나 6시에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벌써 교통량이 많습니다. 애청자들께서 놀라실지는 모르지만 미국에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유급 휴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주는 선심 혜택입니다. 휴가란  직원들이 주장한 권리가 이닌 것입니다. 세계 50개 국가의 유급휴가 일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급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법정 유급휴가가 30일이고 기타의 공휴일이 14일이어서 모두 유급휴일이 44일입니다. 국정 공휴일을 포함해서 프랑스도 연간 40일, 이스라엘도 40일, 모로코도 40일입니다. 한국의 이웃 나라인 일본은 법정 유급휴가가 20일이고 가타 공휴일이 15일이어서 모두 유급휴일이 35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정 유급휴가가 19일이고 공휴일이 11일이어서 종합 연중 유급휴일이 30일입니다. 한편 미국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바 대로 미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대회사의 평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가 평균 15일, 그리고 국정 공휴일이 10일 이어서 모두 유급 휴일이 25일입니다. 즉 한국의 근로자들은 미국의 근로자들보다 5일을 더 쉬는 현실입니다. 5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유급 휴일이 적은 나라는 필리핀과 타일랜드입니다. 필리핀은  법적유급 휴가가 5일 공휴일이14일이서 도합유급 휴일이 19일이고 타일랜드는  유급휴가6일에 공휴일 13일이어서 모두 19일의 유급휴일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심신을 재충전하는 데에는 관광여행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미국 내외로 여행을 비교적 많이 다녔습니다.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가 상대를 새로 발견하여 화목을 되찾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기억력을 상실한 남편이 같이 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부인이 간병 도우미로 알고 있다가 관광 여행 도중에 기억력을 되찾아 자기의 아내를 알아보는 감격스러운 실 경험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이과수  폭포에 푹 젖어 보는 젊은 부부들이 서로 껴안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20년 젊어지는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음미하면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을 재 발견하는 관광여행은 정말로 심신을 재충전할 뿐만 아니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알프스의 산정에서 내려다보는 설경은 저 밑에서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투는 인간들이 가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포 사회에는 당일치기부터 15박에 이르는 각종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집 문을 잠시 잠그고 부부끼리 손을 잡고 훨훨 떠나 배우자가 귀한 존재임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청자들께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끝
